
로봇 기사 작성 프로그램 '엠로보',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투
자 효율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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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투자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확인시켜주고 투자 효율을 높여주는 로봇 저널리즘 프로그램

'엠로보'가 주식 시장에 등장했다. 

           

엠로보 안상선 대표는 프로그램의 기능에 대해 "쉽게 말해 증권 속보 기자를 대신해서 기사를 작성

하는 역할이다"라며 "로봇이 개인 투자자를 도와주는 투자 비서 서비스 개념을 한다고 보면 된

다"고 설명했다.  

      

알고리즘으로 구동된 로봇은 금융 감독원에서 제공되는 기업 공시 자료를 분석 후 빠르게 기사로

풀어낸다. 

           

엠로보는 국내 상장 기업에 관련된 핵심뉴스틀 텍스트 기사, 그림, 도표 형식으로 표현해내며 영어·

중국어 기사도 1초만에 작성이 가능하다. 투자자들은 각종 정보와 관련된 도표를 소셜미디어에 최

적화된 형태로 확인이 가능하며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나 관심 종목을 클릭하면 공시 정보를 놓치지

않고 파악할 수 있다. 

       

기존 언론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테마주 중심으로 투자 관련 기사를 다루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반면 주식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대장주나 우량주보다 코스닥 등 기사로 잘 다뤄지지 않는

종목에 투자하 다보니 전문적인 지식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들이 장 마감 후 거래나 기습 공시 등에서 나오는 중요한 투자 정보를 즉각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안 대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모든 정보를 다룬 기사를 자세히 보기 보다는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의 정보만 확인하고 싶어한다"며 "엠보로는 투자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선별적으

로 제공해 지속적인 관심을 끌어올 수 있다"고 프로그램의 특징을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로봇저널리즘 기술을 이용한 기업 분석 서비스로 나온 실적 우수 기업 정보를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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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제공해 효과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엠로보의 기획 의도는 올바른 투자 원칙을 구현하는데 있다. 엠로보는 흔히 개인 투자자가 투자 정

보나 전문 지식의 부족으로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올바른 투자 원칙

없이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안 대표는 "투자 원칙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파악한 미국과 영국에서는 엠로보 같은 프로그램이 이

미 상용화되고 있다"고 해외 상황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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